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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만난 그 날, 끄적거린 메모는 이랬다. “10년 된 크리스천, 지난 삶은 이해
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나도 참 못났다. 먹먹하고 답답하다. ‘제 안에 계신다는 
하나님, 뭐하고 계신가요?’” 그런 내게 저자는 감성적이나 훈계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높이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의 이
야기는 내 기도를 바꾼 ‘바른 위로’가 되었다.

위로 하다 :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한 안내 

죽음을 앞두고 위로에 관한 설교를 모아 책을 펴낸 저자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
님’을 소개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영

원한 유업으로 택하셨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를 풍성히 채울 그릇으로 소유하셨고 주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신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결정하셨고 그래서 ‘그 분의 징계는 재판
관이 아닌 아버지로서 내리는 자녀 훈육’이다. 고난을 겪을 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는 일만 허락하
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복이 되도록’ 하신다. ‘장차 임할 영원한 시대에 우리 안에 충만할 영광을 소망하게 하
시며 현재의 고난이 가볍고 순간적임을 깨닫게’ 하신다. 그 여정에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황금빛 영혼으로 연
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시는 분’이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득 채우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이시다. 
  
동시에 저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며, ‘성도의 삶’으로 안내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고 
한탄하는 것 자체가 부름 받은 존재임을 드러낸다고 격려한다. 인생은 난해한 수수께끼이고 우리는 자신이 가
는 길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한다.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성도들을 예로 들며, 시련 없는 성도는 하나도 
없고, 죄에 대한 애통함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경험이며, 거듭난 자의 심령은 주리고 목마른 법이라고 위로한
다. 그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성품은 영적인 분별력과 이해력을 낳아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의 뜻과 생각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세상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지금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조언한다. 그런 성도의 삶은 죽음까지도 두려움이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위로 받다 : 함께 길을 걸으며 위로자가 되고 싶은 용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륜과 사역을 설명하며 성도의 삶을 안내해 준 그의 위로는, 자기 중심성의 좁은 틀을 벗어
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위에서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 고난과 의심을 품고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걷겠
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책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 하겠습니다.’ 내게 용기를 준 이 책의 일독을 여러분께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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